
THE TOWN NEWS 29May 13, 2019   Vol. 1263지금 서울에서는

고양 창릉·부천 대장 
‘ 3기 신도시’ 추가 지정

젊은층 빈곤인구 증가
“정책적 대응 필요”

최근 근로 연령층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

있고, 이로 인해 젊은 빈곤 인구가 증가하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회보장제도의 사

각지대에 있는 젊은 빈곤 인구에 대한 정

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5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

연구원은 이날‘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

제’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젊은 

근로 연령층의 빈곤율(가처분소득이 중

위소득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)이 

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. 노인 빈곤율이 

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, 최근 젊은

층 빈곤율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

는 것이다.

2018년 2분기(4~6월) 18~25세 가처분

소득 기준 빈곤율은 13.2%로 전년 같은

기간 11.7%에 비해 1.5%포인트 상승했

고, 26~40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

도 8.2%로 전년 같은기간 6.8%에 비해 

1.4%포인트 상승했다. 반면 66~75세 가

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40.5%로 전년 

같은기간 41.9%에 비해 1.4%포인트 하

락했다.

18~40세 젊은 근로 연령층은‘시장소

득 기준 빈곤율’과‘가처분소득 기준 빈

곤율’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정부의 개

입 전 빈곤율을 뜻하며, 가처분소득 기

준 빈곤율은 세금·공적이전(정부의 공

적 연금·급여 등)이 반영된 이후 빈곤율

을 뜻한다. 

시장소득 빈곤인구와 가처분소득 기준 

빈곤율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

부 정책 효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난 

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66~75세 연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

빈곤율(60.9%)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

율(40.5%)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. 

반면 18~25세 연령층은 시장소득 기준 

빈곤율(13.2%)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

율(13.1%)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

났다. 노인층에 비해 젊은 근로 연령층은 

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

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.

이에 따라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젊은

층의 사회적 좌절 현상을 막기 위해 젊

은 근로 연령층 빈곤에 대한 정부의 체계

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

있다.

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‘3

기 신도시’로 추가 지정됐다. 

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

남양주 왕숙·하남 교산·인천 계양

에 이은 대규모 택지로, 가파르게 치

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놨

던‘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’마

지막 카드를 모두 꺼낸 것이다. 

3기 신도시 주택 공급(분양)은 오

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

것으로 전망돼 정부 복안대로 집값 

안정세가 확고해질지 주목된다.

7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국토교

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“고

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신도시 2곳

에 5만8,0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

과 경기 일대의 도심 국공유지 등을 

활용해 총 1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

다.”고 밝혔다.

이번에도 신도시의 가장 큰 필수

조건은 서울 접근성이었다. 고양 창

릉은 서울 경계에서 1㎞ 이내로, 경

기 일산·분당 등 1기 신도시(5㎞)보

다 가깝다. 부천 대장은 서울 경계

와 맞닿아 있다. 서울 도심까지 30

분 내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

그간 정부가 밝혀온 신도시 개발방

향이다.

고양 창릉은 고양시 창릉동·용두

동·화전동 일대로 면적이 813만m2

에 이른다. 3만8,000가구가 공급되

는데,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에 

이어 두 번째로 크다. 부천 대장은 

부천시 대장동·오정동·원종동 일

대 343만m2 면적에 2만 가구가 건

설된다.

교통개선 방안도 조기에 추진된

다. 고양 창릉에는 새절역(6호선·

서부선)부터 고양시청까지‘고양선      

(가칭)’지하철 등이, 부천 대장에는 

김포공항역(공항철도·5·9호선·대

곡소사선)과 부천종합운동장역(7

호선·대곡소사선·GTX-B 예정)을 

잇는‘슈퍼-BRT’등이 신설된다.

이와 별도로 중소 규모 택지 26곳

을 개발해 5만2,517가구를 공급한

다. 서울에서는 사당역과 창동역의 

복합환승센터, 왕십리역 철도부지 

등 역세권에 1만517가구를, 경기에

서는 안산 장상(신안산선 신설역) 등 

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

획이 있는 곳에 4만2,000가구를 공

급하기로 했다.

 이번 신도시 공급 발표가 매수 수

요를 진정시켜 단기적으로는 집값 

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

측이 많다.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

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

제기되고 있다. 

▲ 최근 젊은 빈곤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편의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

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.


